
아크릴스테이플 수출 증가
일본, 엔고 불구 1∼3월 3.8% … 중국 수출가 급등

일본의 아크릴면(스테이플) 수출이엔고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. 

1∼3월의 수출은 6만2 8 0 0톤으로 9 4년동기보다 3.8% 증가했는데 해외시장이 일본시장보다 가격상

승 속도가 빨라 원료시세 급등에 대처하기 쉬운 때문으로 알려졌다. 94년엔 생산의 70% 가까운 수

출비율을 보였는데 9 5년엔 그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유력 시장인 중국에 대한 일본 아크릴메이커들의 4월중 수

출가격은 K g당 2 . 2 5∼2 . 4달러로 9 4년보다 약 1달러

( 7 0 % )나 높은 수준이다. 

중국은 세계최대의 수입국이어서 이 가격이 세계의 새로운

기준이 되고 있다.

최근 가격이 상승한 것은 원료인 A N이 급등, 세계 아크릴

메이커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한 때문이다. 이

에 따라 일본의 최대 메이커인 미쓰비시레이온은『해외7 ,

국내 3으로 해 온 종래의 가이드라인에 구애받지 않는다』는 표정이며 旭化成도『해외시장 비율이 지

나치게 높다는 비판은 아크릴산업엔 적합치 않다』면서 한층 해외사업에 치중할 방침이다. 다른 메이

커들도 모두 수출비율을 높이고 있다.

수출비율이 최근들어 높아진 것은 엔고가 진전돼 스웨터·저지·양말 등 아크릴을 사용한 제품의 수

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. 수입제품에시장을 잠식당해 일본내서의 아크릴사용이 준 것이다.

한편,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수요는 계속 왕성하게 증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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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아크릴 수출현황(단위 : 만톤, %)

수량 증감률 수출비율 중국비율구 분

1 9 9 2

1 9 9 3

1 9 9 4

1 9 9 5 . 1∼3

2 0 . 0

2 2 . 2

2 5 . 8

6 . 2

1 2 . 9

1 1 . 1

1 6 . 2

3 . 8

5 3 . 4

6 2 . 5

6 8 . 0

6 5 . 6

3 0 . 5

3 6 . 4

4 0 . 3

4 4 . 4


